
생명의     말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향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생겨난 것이 신들의 질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

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등을 맞댄 모습으로 한 몸체를 이루

었는데, 신들이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인간들을 약화시키려

고 반으로 나누었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생겨났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하느님

의 깊은 배려에서 남녀가 창조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창

조하신 아담이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자 그의 갈빗대

로 하와를 지어주십니다.(제1독서) 아담은 하와를 큰 기쁨으

로 맞이하면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

로구나!”라고 외칩니다. 아담의 탄성은 남녀가 같은 본질

에서 나온 존재임을 뜻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구분은 

되지만, 모두 하느님의 모상(창세 1,27)으로서 동등한 품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의 가르침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여자를 업신여겼습니다. 남편은 사

소한 이유로도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내쫓을 수도 있었

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관습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

고해서 생겨난 악습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의 말씀을 들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

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는 여성 보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

시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했기에 평생 남

자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랄 때에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결혼하면 남편에게 종속되었습니다. 그

런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면 그 여인은 생계유지

를 위해 걸인이 되던지 창녀가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

라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회

적 약자인 여성을 인간으로 대접하라는 여권 옹호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도 옹호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냉대했던 어린이들을 

불러다가 축복해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어른들의 모범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린이가 부모를 무조건 받아들이듯이 

너희들도 하느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기에(제2독

서), 그분께는 남녀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성우월주

의나 여성비하도, 그에 대한 반발로 남성을 적으로 여기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고유

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이를 짐스럽게 여기며 배척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귀찮게 

여겼던 제자들을 언짢아하셨습니다. 동물은 애지중지하면

서 아이는 낳지 않으려는 오늘날의 세태 또한 언짢아하시

지 않을까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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